
ABSTRACT

Purpose: 17-Hydroxyprogesterone (17-OHP) screening results are difficult to inter-

pret owing to the many influencing factors, and confirming the test results takes tim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17-OHP level in premature 

infants. We also evaluated the correlation between 17-OHP level and the clinical 

parameters related to adrenal cortical function.

Methods: From January 2012 to April 2017, 358 very-low-birth-weight infants (VLBWI) 

born with birth weights of <1,500 g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ir 17-OHP levels 

were measured in the neonatal screening test after birth and analyzed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that may have influenced the values.

Results: The 17-OHP levels negatively correlated with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that affected the 17-OHP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fants with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In relation to the 

clinical parameters, blood pressure measured within 24 hours, 72 hours, and 1 week 

after birth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17-OHP level. Serum sodium and 17-OHP 

levels 24 hours after birth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Urine outputs in 1 

and 3 days after birth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17-OHP level.

Conclusion: The 17-OHP levels of the VLBWIs were higher when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were lower, and were influenced by RDS in the VLBWI. In addition, 

hypotension and urine output values may be useful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as a predictor of early adrenal in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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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천부신과다형성(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CAH)은 콜레

스테롤로부터 코티솔의 부신 생합성에 필요한 다섯 가지 효소 중 하

나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염색체 열성 질환이다
1,2)

. 전 세계적

으로 CAH의 발생률은 다양한 연구에서 약 1만 5천 명 중 1명의 빈도

로 알려져 있다
3)
. CAH 중 90%–95%를 차지하는 가장 빈번한 형태는 

21-수산화효소 결핍증(21-hydroxylase deficiency, 21-OHD)으로 임

상적 증상은 효소 결핍의 중증도에 따라 고전적 및 경미한 비고전적 

형태로 나눌 수 있다
4,5)

. 

고전적인 CAH의 경우, 효소 활성이 완전히 없어서 코티솔과 알도

스테론 결핍이 나타난다. 특히 염분 소실형 선천부신과다형성(salt 

wasting CAH)에서 알도스테론의 결핍은 저혈당증 및 고칼륨혈증으

로 인한 나트륨 소실로 이어진다. 코티솔 결핍은 심장 수축력 저하 

및 혈관 색조(vascular tone)를 감소시킨다. 임상 증상은 신생아기에 

발생하며 혼수상태, 수유력 저하, 탈수 그리고 생후 첫 주 이후에 나

타나는 혈액량 감소 쇼크를 포함한다
6)
.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

며, 혈장 17-알파-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17-alpha-hydroxyproges-

terone, 17-OHP)의 측정은 21-OHD의 진단에 중요하다. 필터 종이

에 건조 혈액 반점을 이용한 17-OHP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생아 

스크리닝은 21-OHD에 의한 CAH의 조기 진단을 위한 효과적인 도

구이다
3,7,8)

. 21-OHD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neonatal screening 

test, NST)의 중요한 단점은 CAH가 없는 미숙아에서도 높은 복합 스

테로이드 농도와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신장의 배설 지연 때문에 스

크리닝 검사 시 17-OHP 결과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9,10)

. 하지

만 미숙아들은 부신피질 기능이 재태 연령과 연관되어 실제로 그 기

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11)

도 있어 상승된 17-OHP 값이 위양성인

지, 부신 기능부전으로 인한 결과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재태 연

령
12-14)

 또는 출생 체중
15,16)

과 관련하여 17-OHP 상한값(cut-off) 수준

을 설정하여 잘못된 비율을 줄일 수 있으나, 부신 기능부전으로 인한 

결과인지는 단순 결과값 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미숙

아들 특히 극소 저체중출생아에서 NST로 확인되는 17-OHP 값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승된 17-OHP 측정값

이 실제 부신피질 기능(adrenal cortex function)을 통한 스테로이드 

생합성과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혈압, 소변량, 나트륨 

수치와 같은 부신 기능과 관련된 인자들을 설정하고 이와 17-OHP 

값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2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출생한 358

명의 출생 체중 1,500 g 미만 극소 저체중출생아들을 대상으로 후향

적 의무기록 조회를 통해 대상 전체에서 17-OHP 값과 출생 체중, 재

태 연령 및 병력을 조사하였다. 모든 대상은 17-OHP 검사를 포함한 

NST를 생후 3–10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그 중 생후 1주일 이내 급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NST는 한두 방울의 

전혈을 적신 건조 여과지를 통해 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하였고, 본

원에서는 11.8 ng/mL 미만을 정상으로 하고 그보다 높은 경우 전혈, 

혈장 17-OHP를 통한 재확인을 시행하였으며, 재검의 간격은 1–5주

였다. 추적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결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정상 

수치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시행하였다. 

재태 연령과 체중은 출생 당시 측정 후 기록된 의무기록을 참고

하였으며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는 출생 전 태아 폐 성숙을 위해 덱

사메타손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경우를 포함하였다. 조기양막파

열(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PROM)은 분만 전 자궁경부로

부터 18시간 이상 양수가 흐르는 것을 직접 확인하거나 니트라진 

(nitrazine) 검사 상 양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였고
17)

, 임신고혈압 

(pregnancy-induced hypertension, PIH)은 임신 기간 중에 수축기 

혈압이 140 mm 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mm Hg 이상인 경

우를 기준으로 분만 후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모

두를 포함하였다
18)

. 

또한 혈압 측정은 최대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cuff 

size를 사용하고 최대한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3회 측정된 평

균 동맥압(mean blood pressure, MBP) 수치를 평균하여 확인하

였고 그 중 신생아 저혈압은 혈관수축제(dopamine, dobutamine, 

epinephrine)가 요구되는, 즉 치료가 필요한 저혈압으로 규정하였으

며
19,20)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은 최소한 48시간 동안 보충 산소를 사용하여 기계적 환기가 필요하

거나, 외인성 계면 활성제를 투여하고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망상형 

패턴(reticulogranular pattern)으로 전형적인 양상이 확인된 경우로 

하였다
21)

. 중증 뇌실내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IVH)은 초

음파를 통한 검사 결과 3기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19)

. 

수집된 모든 통계치는 정규 분포 여부에 따라 평균±표준편차 또

는 중앙값(25백분위수–75백분위수)으로 표시하여 확인하였고, 성

별, 산모의 PIH, PROM,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 신생아 RDS와 같

은 관련 인자 여부에 따른 17-OHP 선별검사 값의 비교는 Mann-

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인자를 대상으로 다중선형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7-OHP 선별검사 값과 재태 연령, 출생 체중 

이외 병력 및 신체징후를 포함한 각 인자와의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P값이 0.05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계 분석은 R 소프트웨어(R Foun-

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를 이용하여 시행

하였으며
22)

 본 연구 진행은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

회의 승인을 받았다(AJIRB-MED-MDB-1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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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환자군의 특성

본원에서 출생한 1,500 g 미만 극소 저체중출생아 358명의 평균 

재태 연령은 29.2±2.9주, 출생 체중은 1,114±263 g이었다. 성별은 

여자 162명(45%), 남자 196명(55%)이고, 자궁 내 스트레스(intrau-

terine stress)를 평가할 수 있는 PROM이 발생했던 경우가 106명

(30%), PIH 병력이 있던 경우는 83명(23%)으로 확인되었다. 산전 스

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는 270명(75%), 출생 후 신생아 RDS 병력이 

있는 경우는 237명(66%), 저혈압의 경우 79명(22%), IVH 3–4단계로 

확인된 수는 31명(9%)으로 Table 1과 같다. 

2. 추적 관찰중의 17-OHP 값의 변화 

출생 후 처음 시행한 NST 17-OHP의 평균값은 9.2±11.8 ng/mL 

(중앙값, 5.2)이었고, 검사를 처음 시행한 시기는 출생 후 평균 7.3±

2.6일, 정상 수치가 확인될 때까지 시행한 검사 횟수는 평균 1.8±0.9

회였다. 비정상적인 선별검사 결과로부터 정상 기준에 도달하기까

지 걸린 기간은 출생 후 3.6±4.3주였다. 전체 358명의 추적 관찰 중 

최종적으로 21-OHD로 CAH가 확진된 경우는 없었다.

3. 초기 17-OHP 값과 재태 연령, 출생 체중과의 상관관계

전체 358명의 출생 후 3–10일 사이에 처음으로 시행한 NST 항목

들 중에서 17-OHP 값을 확인한 결과 재태 연령과는 그 값이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Pearson 상관계수 –0.527, P<0.001), 출생 체

중과도 동일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상관계수 –0.483, 

P<0.001) (Figure 1).

4. 출생 전후 요인과 초기 17-OHP 값과의 상관관계

성별 및 PROM은 17-OHP 값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 출생 전 덱사메타손 투여 여부 또한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출생 전 산모의 PIH 발생은 상관분석에서 17-OHP 

선별검사 값이 유의하게 낮았고(P=0.002), 출생 후 발생한 신생아 

Table 1. Demographic and Perinatal Characteristics of En-
rolled Infants

Characteristic Value

Birth weight (g) 1,114±263

Gestational age (wk)  29.2±2.9

Sex, male/female 196 (55)/162 (45)

Singleton 263 (73)

Vaginal delivery 102 (29)

Survival 316 (88)

Maternal PROM 106 (30)

Maternal hypertension 83 (23)

Prenatal steroid 270 (75)

RDS 237 (66)

Hypotension 79 (22)

Severe IVH 31 (9)

NEC 21 (6)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Abbreviations: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RDS, respi-
ratory distress syndrome; IV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Grade III 
and IV); NEC, necrotizing enterocolitis (Stag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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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rrelation between 17-hydroxyprogesterone (17-OHP) level and gestational age, 
birth weight. (A) The 17-OHP result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gestational age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527, P<0.001). (B) Birth weight is also nega-
tively correlation with the 17-OHP result valu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48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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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는(P<0.001) 검사 값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이후 모든 인

자를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신생아 RDS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로 분석되었다(P<0.001).

5. 임상지표(clinical parameter)와 초기 17-OHP 값과의 상

관관계

출생 후 시기별로 측정한 혈압과 17-OHP 값과의 상관성에서 결

과값은 출생 후 24시간(Pearson 상관계수 –0.384, P<0.001), 72시간

(Pearson 상관계수 –0.324, P<0.001), 1주(Pearson 상관계수 –0.274, 

P<0.001) MBP와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또한 출생 후 측정한 나트륨 수치와 17-OHP 값과의 상관성에서 결

과값은 출생 후 24시간 뒤 측정한 혈청 나트륨 수치와 양의 상관관계

를(Pearson 상관계수 0.149, P=0.012) 보였으나 그 외 72시간(Pear-

son 상관계수 0.060, P=0.269), 1주에 측정한 수치(Pearson 상관계수 

0.048, P=0.377)와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찾지 못하였다(Table 3).

일별 소변량(urine output)을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았을 때 출생 

후 1일(Pearson 상관계수 0.127, P=0.019), 출생 3일째(Pearson 상

관계수 0.209, P<0.001)의 소변량은 17-OHP 값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출생 7일째 소변량과 17-OHP 값과의 

상관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Pearson 상관계수 –0.032, P=0.563) 

(Table 3).

고찰

미숙아에서의 17-OHP 선별검사 값은 재태 연령 및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유의하게 높았고, 출생 후 신생아 RDS의 발생은 17-OHP 

결과값의 상승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

로 CAH를 확인한 사례는 없으나, 혈압이 낮거나, 일별 소변량이 증

가된 경우에서 17-OHP 상승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은 재태 연령, 출생 체중이 적을수록 17-OHP가 상승되

는 유의한 결과를 보인 연구 결과들이 많다. 특히 정상 출생아와 

미숙아들과의 비교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들이 많으며
20,23-26)

 그 중 

Anandi와 Shaila
27)

의 연구에 의하면 출생 주수가 빠르거나, 출생 체

중이 적을 경우, 만삭 혹은 정상 체중 출생아에 비해서 17-OHP가 유

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00 g 미만의 극소 저

체중 출생아들로 대상을 제한하여 비교하여도 체중이 적거나, 재태 

연령이 낮을수록 17-OHP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

미가 있다. 

산전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가 17-OHP의 상승과 

상관성이 없었고,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스테로이드 노출은 17-OHP 

수치를 억제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상통하나
27,28)

, 이와는 반대로 시

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1주 이내의 부신 기능에 영향을 주

어 위 음성(false negative)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17-OHP 선별

검사의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9)

. 

또한 출생 후 발생한 신생아 RDS는 17-OHP 상승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고, 이전 연구들과 같은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20,25,27)

. 

신생아 RDS가 대부분 짧은 재태 연령과 관련되어 있어 단순히 짧은 

재태 연령으로 인한 17-OHP 상승으로 여겨지는 이전 연구들도 있었

으나, Ryckman 등
25)

의 연구는 신생아 RDS 자체만으로도 17-OHP의 

Table 2. The Analysis of Pre/Post-Natal Influencing Factor of 
17-OHP Value

Variable 17-OHP value (ng/mL) P-value

Sex   0.288

Male (n=196) 5.4 (2.3–12.3)

Female (n=162) 4.4 (2.5–9.6)

Maternal HTN   0.002

Yes (n=83) 3.0 (2.0–6.8)

No (n=275) 5.4 (2.6–11.4)

Maternal PROM   0.527

Yes (n=106) 4.7 (2.4–9.5)

No (n=252) 4.9 (2.3–11.3)

Prenatal steroid   0.779

Yes (n=270) 4.7 (2.3–10.3)

No (n=88) 5.1 (2.3–10.8)

RDS <0.001

Yes (n=237) 6.8 (3.1–14.4)

No (n=121) 2.7 (1.6–5.3)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Abbreviations: 17-OHP, 17-hydroxyprogesterone; HTN, hypertension; 
PROM,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Table 3.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17-Hydroxy-
progesterone Value and Adrenal Insufficiency

Variable r P-value 

Blood pressure

    24 hours after birth –0.384 <0.001

    72 hours after birth –0.324 <0.001

    1 week after birth –0.274 <0.001

Na+ level

    24 hours after birth 0.149 0.012

    72 hours after birth 0.060 0.269

    1 week after birth 0.048 0.377

Urine output

    24 hours after birth 0.127 0.019

    72 hours after birth 0.209 <0.001

    1 week after birth –0.032 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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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IH, PROM 등 다른 

요인들과의 다변량 분석에서도 신생아 RDS가 17-OHP 값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7-OHP 값의 상승이 미성숙 HPA axis에 의한 부신 기능부전으로 

스테로이드 생합성이 잘 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라는 전제를 확인하

기 위해 CAH 중 가장 많은 21-OHD 염분 소실형의 임상 증상인 저혈

압, 저나트륨혈증, 소변량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혈압은 출생 후 24

시간, 72시간, 1주일에서 17-OHP 값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

신 기능은 혈압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여러 원인들 가운데 중

요한 인자이며, 이는 17-OHP가 상승된 원인이 부신 기능부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에 비해 나트륨 수치

는 부신 기능부전과의 상관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생후 24시

간 나트륨 수치는 오히려 고나트륨 혈증이 17-OHP 상승과 상관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성숙 무기질코르티코이드 경로(premature 

mineralocorticoid pathway)로 인해서는 알도스테론 분비 저하 결

과로 나트륨 수치가 낮아져야 하지만, 출생 24시간은 짧은 시간이

고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나트륨 수치를 부신 기능

부전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생합성 저하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

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트륨 수치는 17-OHP와 상관성이 없었

고, 이는 대부분 미숙아들은 출생 후 총 정맥 영양법(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수치 변화를 매일 확인하면서 수

액을 통한 전해질 교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나트

륨 수치와 17-OHP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

다. 소변 배출량은 1, 3일째까지 17-OHP 상승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1주일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정맥을 통한 수액이 유지되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섭취량과 배출

량의 조절 및 전해질 조절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는 미숙아

의 부신의 스테로이드 합성이 출생 3일 이후 호전되어 알도스테론값

이 안정되었던 연구
30)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수일 소요 후, 무기질코

르티코이드 경로 호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소변 배출량 및 저혈압과 17-OHP 값 상승의 상관

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CAH로 진단된 환아는 없었고, 모

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저

혈압, 소변 배출량의 증가는 미숙아의 부신 기능부전으로 인해 나

타나는 일시적 미숙아의 부신 기능부전(transient adrenocortical 

insufficiency of prematurity, TAP)으로 보이며, 이는 부신이 일시적

으로 코티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TAP는 미

숙아의 HPA axis의 결과로 임상적으로 전신적 저혈압이 발생하고, 

11β-수산화효소와 같은 합성 경로에서 필요한 중간 효소의 기능이 

감소된다. TAP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부신 기능은 2주 내

외로 정상화된다
31,32)

. 그러나 미숙아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합

성이 저하되어 때때로 정상화가 지연되기도 한다
11)

.

미숙아에서 출생 후 처음 시행한 17-OHP 값은 대부분 높은 값을 

보이지만 임상적 심각한 증상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평가 및 치료 없

이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됨을 확인하였고
23)

 본 연구에서

도 추가적인 평가 없이 최대 102일 이후 정상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에서 출생 체중, 재태 연령에 따른 상

한치 값을 각각 다르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Berry 등
33)

은 NST

에서 미숙아와 만삭아들의 17-OHP 값을 비교하여 만삭아에서의 정

상치를 20 nmol/L, 미숙아에서는 더 높은 200 nmol/L를 생후 첫 주

내의 정상치로 제시하였다. 재태 연령에 따른 연구에 의하면 17-

OHP의 정상 상한치를 91.5 ng/mL (31주 미만), 16.2 ng/mL (32–35

주), 9.7 ng/mL (36–37주), 8.5 ng/mL (38주 초과)으로 제시하였으

며
34)

, 출생 체중별로 기준을 구분한 다른 연구에서는 1.3 kg 미만은 

165 ng/mL, 1.3–1.6 kg는 135 ng/mL, 1.7–2.2 kg 출생아는 90 ng/

mL, 그리고 2.2 kg 이상에서는 40 ng/mL로 하였다
15)

. 위와 같이 미

숙아 및 저체중출생아들의 17-OHP 값은 만삭아들에 비해 상승된 

위양성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출생 후 스트레스로 증

가된 부신겉질자극호르몬(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

에 의해 콜레스테롤부터 프레그네놀론(pregnenolone)으로 전환

이 증가되나, 11β-수산화효소의 발현 지연으로 11-디옥시코티졸

(11-deoxycortisol)에서 코티솔로 전환이 저하되면서 17-OHP가 축

적되고 또한 미성숙함으로 인한 신장에서의 스테로이드 대사산물의 

배설 지연으로 결국 혈중 17-OHP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35,36)

 

17-OHP 이외의 다른 스테로이드 물질과의 교차반응으로 인해서도 

17-OHP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37,38)

.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출생 

후 신생아 RDS로 인해 17-OHP 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

였고, 타 논문에서는 출생 전 스테로이드 사용 등으로 인해서도 17-

OHP가 변화할 수 있음을 알았다
29)

. 미숙아에서 17-OHP가 일시적으

로 상승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실제 미성숙한 HPA axis의 결

과에 의해 발생하는 초기 부신 기능부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

구에서 상관성을 확인하였던 혈압 및 소변 배출량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 연구 기관으로 모집군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과 연

구 대상이 극소 저체중출생아들이기 때문에 동반된 다른 여러 가

지 문제들로 인해 정확한 간격을 두고 검사를 균일하게 시행하지 못

한 점, 17-OHP 이외에 부신피질자극호르몬검사(ACTH stimulation 

test) 등 추가적 진단평가가 없었다는 점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

된다. 또한 17-OPH 검사 상 전혈을 통한 선별검사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나, 반복적인 확인 과정에서 혈장 검사도 포함되어 분석

되었다. 전혈과 혈장 검사의 구분과 결과 보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

한 평가가 시행되지 못한 점도 제한점이다. 하지만 검사 평균 시행 

횟수가 1.8회로 초기 2회까지는 모두 전혈 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

에 검체 대부분이 전혈을 바탕으로 분석되었고, 혈장 검사로 인한 영

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미숙아에서의 17-OHP 선별검사 값은 편차가 매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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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재태 연령 및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그 값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출생 후 신생아 RDS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 초기 

혈압, 소변량의 적절한 감시는 일시적 미숙아의 부신 기능부전이 의

심되는 극소 저체중출생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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